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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공


저는 연말에 한국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큰 감명을 주는 피아노 연주를 보았습니다. 꼳 결혼을 할 규수가 연주했던 피아노 연주를 저는 오래 오래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곡명을 보았지만 저 같은 문외한은 이해할 수 없는 곡명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건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건반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곡이 빨리지고 포르테 부분에서는 너무도 열심히 피아노를 치느라고 뒤에 동여 맨 머리의 리본도 풀어지고 얼굴은 흩어진 머리로 가렸지만 피아노는 그녀가 원하는 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앙콩르을 두서너 번 받았는데 역시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은 열씸을 훨씬 초월해서 격정으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곡을 잘 모르는 저에게도 그녀는 훌륭한 연주자 이었습니다. 연주 후에는 언제 그랬는냐는 식으로 얌전한 아가씨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녀는 쥴리아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니왔다는 그 아가씨는 지금쯤은 새색씨 되었겠지만 저에게는 경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경영관련 책을 보면 유명한 경영학자들이나 경영자들은 기업을 키우고 기업가로 성공을 하려면 열정 즉 Passion을 갖고 일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한 때는 열심이 일하라 즉 work hard라는 말이 권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성 즉 Enthusiasm을 갖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격정을 갖고 일하라”가 유행하는 권고 입니다. 그 말은 위에 말씀드린 피아노 연주자처럼 신들린 사람같이 일을 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 녀의 피아노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갖고 있다면 저는 경영강의를 할 때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초에 저를 찾아온 몇 분의 친지를 데리고 제 집 부근의 식당에 들렸습니다. 개업을 한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 식당은 주인 아줌마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덕분에 성업중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설날 하루만 쉬고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개업을 했고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칼럼에서도 간접적으로 소개를 드렸던 이 식당은 주인 아줌마가 주방장, 손님접대, 경영을 다 합니다. 비교적 조그만한 체구를 가진 이 상냥한 아줌마에게 정초이니 좀더 쉬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아줌마 왈 “재미 있지 않아요? 집에서 하루 쉬어 보니까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업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재미 있고 즐겁습니다.”  이 얌전한 한인 동포 아줌마는 외양적으로는 상냥하고 얌전한 여성이지만 내양적으로는 용수 처럼 강한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같은 쇼핑센타에 동종의 식당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은 머지 않아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손님이 가지 않는 거에요.  

제 막내 아들은 중학생 시절에 낚시질에 미치디 싶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엄마가 싸준 점심 샌드윗치를 들고  낚시를 하려 갔습니다. 그 아이를 저는 주로 아침에 맨해턴 부두에 데려다 주고 오후 세시 쯤 픽업을 했습니다. 하루는 오후에 데리러 가서 “너 점심을 먹었냐?”고 했더니 “무슨 점심?” 이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낚시에 너무도 도취 하다보니 점심 을 먹을 것도 배가 보픈 것도 잊고 낚시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낚시에 미친 아이처럼 낚시질을 하니까 그 아이는 고기도 잘 낚았습니다. 광어 같은 고급 생선을 잡으면 옆에 있는 해물 식당에 싼 값으로 팔아서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40에 가까워 지는 그 아이는 타주에서 살고 있지만 작년에 그를 방문한 저에게  자기 집 근방에 있는 좋은 낚시터를 쉬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낚시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낚시든지 식당이든지 피아노든지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하면 성공은 피해 달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

